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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주박물관 한지작품전 <인식의 경계>
- 따스하고 경쾌한 한지 예술의 세계를 만나다 -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상설전시관 1층 로비 작은 갤러리에서 한지작품전 <인식의 경계>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통 한지를 자르고 꼬아서 선으로 만들어 사람의 내면을 표현

하는 한지조형작가 김현지의 작품 5점을 선보인다.

김현지 작가는 정적인 한지의 면을 흐트러트리며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선

(지끈)으로 변화시켜, 정형화된 사회적 외면에 감춰져 있는 다채로운 내면을 

표현한다. 한지로 만든 선은 잔잔한 물위에 던진 돌이 만들어내는 파동처럼 

동심원을 그리며 우리의 의식 속을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 한지의 따스함, 

선의 역동성과 경쾌함은 동심원과 어우러져 때로는 조화롭게 때로는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며 긴장감을 자아낸다. 김현지 작가는 전주에서 태어나 예원

예술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전주와 여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진근 국립전주박물관장은 “전통재료인 한지를 재해석한 현대 작품을 보

여주는 한지작품전이 우리가 전통 문화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전북도민에게 다양한 예술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향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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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작가 약력

학력 
예원예술대학교 회화과 졸업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미술학석사 

현. 예원예술대학교 융합조형디자인과 강사

개인전 및 초대전
2022 여수미술관 초대전 인식의 경계 (여수)
2018 The Boundary of Perception (독일,베를린)
2018 갤러리백희 초대전 마주하다 (전주)
2017 정중동(靜中動)-내면의식의 확장 (전주)
2012 법고창신(法古創新)전 (전주)

기획전 및 단체전
21.10-22.02 전북도립미술관개관17주년특별전 _달빛연가:한지워크와 현대미술 
            (전북도립미술관)
2021 제7회 거제국제아트페스티벌 in KOREA, PEACE AGAIN (거제시 유경미술관)
2021 한국공예현대청년작가전 (이천시 Apollon Gallery)
2018 신진작가 발언전(서울 아트스페이스퀄리아)
외 다수

레지던시 
2018 I-A-M(Institut für Alles mögliche)_NIEDERLASSUNG BERIN 

붙임  김현지 작가 약력



붙임  전시 전경 및 작품

사진1. 전시 전경 사진2. 전시 전경 

사진3. 전시 전경 
사진4. 김현지, <인식의 경계>, 한지,  
       810×1180㎜, 2018

사진5. 김현지, <정중동精中動 3>, 한지,  
       1000×805㎜, 2015


